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쥐 유토피아 실험과 복지국가에 대한 고찰 

 

만약 야생동물들이 먹고 살기 위해 사냥 같은 일련의 행위를 할 필요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 다시 말해서, 우리 인간들이 야생동물들에게 후한 복지국가를 제공한다면 어떨까? 

이런 복지국가를 인간에게 적용한다면 어떻게 될까? 음식과 안식처를 위해 일하지 않아

도 된다는 것은 매력적인 것처럼 들린다. 

 

이런 조건을 적용한 실험이 하나 있다. 최근 수십 년 동안 가장 유명한 윤리학자 중 한 

명인 존 B 칼훈의 연구이다. 칼훈은 1960년대 국립정신건강연구소에서 쥐 실험을 실행했

다. 그는 물 분사기, 터널, 음식물 쓰레기통, 보금자리 박스 등을 갖춘 금속 펜스에 네 쌍

의 쥐를 가뒀다. 그는 그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음식과 물을 제공했고 어떠한 포식자도 

접근할 수 없도록 했다. 금속 펜스는 쥐들의 유토피아였다. 칼훈의 의도는 개체 밀도가 

생쥐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하는 것이었지만 그 실험은 그 이상의 결과를 보여주었다. 처

음 쥐들의 숫자가 55일마다 두 배씩 증가했고 이후 1,600마리 정도의 쥐들을 수용할 수 

도록 공간을 충분히 확장했다. 확장한 이후에도 개체수는 2,200마리로 정점을 찍었지만 

물질적 풍요로움에도 불구하고 어느 시점부터 쥐의 개체수는 멸종할 때까지 급감하기 시

작했다. 

 

칼훈이 관찰한 개체수가 감소한 시기 즉, 사회 규범과 구조가 무너지는 첫 징후가 나타

난 전환점은 315일이 될 때였다. 암컷 개체들은 그들의 새끼를 돌보지 않고 수컷 개체들

은 더 이상 자신의 영역을 방어하지 않았다. 그리고 두 개체 모두 더 폭력적이고 공격적



으로 변했다. 성별에 기초한 행동(번식활동)과 사회적인 행동(포식자로부터 자신의 영역

을 지키는 행위)은 날이 갈수록 사라졌으며 마지막으로 태어난 수천 마리의 쥐들은 스트

레스를 받는 활동 자체를 피하는 경향이 있었고 점점 더 자기 자신에만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바르샤바 출신의 생물학자인 얀 쿠바슈는 쥐 유토피아의 마지막 단계에 대해 이렇게 말

했다. “성인이 된 쥐들은 전의 개체들과 다른 종류의 행동을 보인다. 그들의 시간은 오로

지 자신을 돌보고 먹고 자는 것에만 할애되었으며 그들은 다른 개체들과 관계를 맺지 않

았고 번식활동을 하지 않았으며 싸우지도 않았다. 그러나 이 쥐들은 그 이외에 특이한 

자극에는 대처할 수 없는 어리석은 개체들이었다.” 

 

외부적으로 풍부한 자원이 포식자로부터 아무런 위협도 받지 않기 때문에, 쥐들은 스스

로 자원을 얻을 필요가 없었다. 쥐들은 이러한 행동을 관찰한 적도 없고 배운 적도 없었

다. 생존에 필요한 삶의 기술은 점차 사라져 갔다. 

 

인구통계학자들은 만약 세계 인구가 상상의 최적 “최대치”를 초과한다면 인간이 유사한 

상황에 굴복할 수도 있다고 경고한다. 유토피아는 우리가 정당한 도전을 통해 장애물을 

극복하려는 동기, 성취에 대한 자부심을 얻을 수 있는 자극을 개인으로부터 박탈한다. 

 

유토피아는 일이나 갈등이 없는 삶의 역설이다. 개인의 삶에서 모든 필요의식이 없어지

면, 삶은 목적을 갖는 것을 멈춘다. 그렇게 개인은 정신적으로 죽는 것이다. 개인들의 도

전을 덜어주고 그들에게서 목적을 빼앗음으로써 복지 국가는 완전히 부자연스럽고 반사

회적, 편협한 존재가 된다. 

 

이는 국가가 제공하는 구제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의존이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정신의 파

괴와 도적적 해이를 유발한다는 것을 결정적으로 보여준다. 하지만 인간의 복지와 쥐들

의 유토피아에는 큰 차이가 하나 있다. 쥐들에게는 정말 모든 것들이 무료였지만 우리의 

복지체계는 한 사람의 이득이 어떤 사람에게는 비용으로 적용되는 점(세금)이다. 일부에

게는 매력적인 보조금을 주지만 다른 일부에게는 세금을 부과하는 인간 복지국가는 존재

하지 않는 이중의 타격을 준다는 것을 암시할 수 있다. 

 



쥐 실험을 통해 깨달은 바를 통해 우리 후손들의 경각심을 유발하고자 토마스 소웰의 말

로 글을 마무리하려고 한다. “복지국가는 사람들을 그들 자신의 실수에서 파생된 결과로

부터 보호해 무책임을 계속되도록 하고 더 넓은 범위의 사람들에게 그 실수를 적용하도

록 허용한다.” 

 

번역: 임준혁 

출처: https://fee.org/articles/john-b-calhoun-s-mouse-utopia-experiment-and-reflections-on-the-welfare-state/ 


